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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論』是東漢時期張機的著作, 是韓醫學第一部臨皮醫學傳著, 這部書짧理法方藥於-;盧, 開辦證

論治之先河, 是古代醫學理論的莫基之作.

「f흉寒論』當中使用植子的處方有앓重 

這些處方當中, 樞子놨揚, 樞子乾養揚, 相子훔朴場, 樞子#草鼓場, 樞子生養llxi易的下面都有一句

‘得II±者 止後服’. 這↑句子可解釋鳥‘(服用該傷J§-)ll±者停止繼續服用’ 提此可以認寫使用樞子的以上5↑

處方具有浦此功能. 對子這↑觀點, 歷代醫家有些持肯定性態度, 有些認寫是說{專, 持否定態度‘

對此筆者根據如下三1-方面, 郞;

第-, 『神農本草經』和『名醫別錄』當中未提到植子具有浦fl±功能.

第二, 使用樞子的其他三↑方齊!J, 未提到‘뾰’, 

第三, 從提到這5↑處方的條文內容來看, 是不能使用此法的.

認鳥I得fl±者, 止後服l是後A誤沈的句子, 井且認寫植子無浦fl±功能.

關鍵語· 傷寒論, ‘得묘者 止後服’, 抱子, 浦II±功能

I . 序 論
『傷寒論』은 東漢시대 張機의 著書로 한의학사 

상 初有의 임상의학 전문서적인 동시에, 20세기 

에 이르기까지 임상의 규범이 되는 불후의 醫書

이다,I) 그러나 『傷寒論』은 원문이 극히 간결하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본이 그대로 

전해 오지 않는 관계로 원문의 일부에 대한 률댐 

* 交信著者 ; 方표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

와 編次에 관한 論難, 그라고 수많은 注釋本에서 

나타난 여러 갈래의 級紹한 견해로 인하여 그 전 

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았 

다,2) 그러나 論難이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명확 

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傷寒論』의 바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에는 異見이 

없을것이다 

『傷寒論』에는 抱子를 사용한 처방이 여닮 가 

지3)가 았다. 그런데 이 처방들 중 抱子않錫 抱子

室, 0잃) 730 α%, bjkdcw@mail.sangji.ac.kr. 2) 文溶典 外,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땐, 
1) 文複典 外, r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2. 

p. 2. 3) 植子댔場,樞子乾養楊,樞子훔朴揚,앤寶抱子았場,樞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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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養場 樞子멸朴揚 樞子#草행場 樞子生養鼓傷

다섯 처방의 아래에는 모두 ‘得맘者 止後服’이라 

는 구절이 었다. 이 구절은 ‘(이 場을 복용하고) 

g區뼈를 하는 者는 복용을 중지한다.’는 뜻으로 해 

석이 될 수 있어, 이 樞子가 君藥으로 쓰인 다섯 

처방이 浦此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대 醫家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짧傳된 것이라 부 

정하기도 하는 등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이에 대해 논자는 역대 醫家들의 견해 

를 요약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 本 論

『傷寒論』에서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發i'f後 水藥不得入口馬遊 若更發i'f 必u±下不

止 發i'fu±下後 虛煩不得眼 若劇者 必反復願倒 心

中慢慣 樞子혔場主之 若少氣者 樞子납草밟傷主之 

若n區者 樞子生養밟場主之. 

根子밟場方 

樞子十四個擊 香놨四合縮쫓 

上二味 以水四升 先薦樞子 得二升半 內밟 熹

取-升半 去j宰 分寫二服 溫進-服 得u±者 止後服

樞子#草않場方 

樞子十四個擊 it草二兩꼈 香않四合縮쫓 

上三味 以水四升 先熹樞子 #草 取二升半 內

밟 薦取-升半 去澤 分二服 溫進一服 得u±者 止

後服

樞子生養nx場方

樞子十四個擊 生養五兩 香았四合線쫓 

上三味 以水四升 先熹樞子 生養 取二升半 內

밟 薰取-升半 去j宰 分二服 溫進-服 得此者 止

後服

發ff 若下之 而煩熱 뼈中뿔者 樞子혔楊主之. 

傷寒五六日 大下之後 身熱不去 心中結痛者 未

欲解也 視子ni場主之.

#草Dx~옳, 樞子生養많場, E훤陳홈場, 樞子拍皮場.

『傷寒論』 에 나온 樞子의 浦u±효능에 대한 考察

傷寒下後 心煩 題滿 歐起不安者 樞子淳朴揚主

之

樞子탤朴揚方 

樞子十四個擊 훔朴四兩去皮 t只實四校찮水쫓令 

黃

上三味 以水三升半 熹取-升半 去澤 分二服

溫進-服 得u±者 止後服

{흉寒 醫以九藥大下之 身熱不去 微煩者 植子乾

養揚主之.

樞子乾養場方

樞子十四個뿔乾養二兩 

上二味 以水三升半 熹取-升半 去澤 分二服

溫進一服 得u±者 止後服4)

이상의 조문을 살펴보면 처방의 뒷부분에 분 

명 ‘得此者 止後服’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각 의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보고 

자한다. 

1. ‘得此者 止後服을 긍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다섯 가지 약5)이 浦此효능을 가지 

고 있다고 본 경우이나, 그런 의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樞子에 浦此효능이 있다고 본 경우 

@成無E

若發i'fu±下後, 쩌3氣乘虛留予뼈中則謂之虛煩, 

應以樞子않場묘之.抱子鼓揚&뼈中虛煩者也.抱子 

味苦寒. 『內經』 日 醒苦浦i世鳥陰. i벼者, 此之也. 浦

뼈虛煩, 必以苦寫主, 是以視子寫君. 煩馬熱勝也,

浦熱者, 必以苦, 勝熱者, 必以寒. (發i'f· u±· 下한 
뒤 %氣가 虛한 틈을 타서 뼈中에 머무르면 虛煩

이라고 이르니, 당연히 樞子양場으로 u±하게 한 

4) 張機, 이뿌景全書 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없, p. 1잃 
∼161. 

5) 樞子었場, 樞子乾養復, 樞子탤朴場, 樞子it草녔傷, 樞子
生養~x場.

10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8-3 

다. 樞子밟場은 뼈中의 虛煩을 ll±하게 하는 약이 

다 植子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차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醒味와 苦味는 i볍t世하여 陰이 된다.” 

고 하였다 浦이라는 것은 此하게 하는 것이다 

虛煩을 浦뾰시키는 것은 반드시 苦味를 위주로 

하니, 이에 樞子를 君藥으로 삼는다. 煩은 熱이 

勝한 것인데, 熱을 浦II±시키는 것은 반드시 苦味

로써 하고, 熱을 이기는 것은 반드시 寒으로써 

한다.)6)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成無已는 抱子않楊 

은 뼈中의 虛煩을 II±하게 하는 것인데, 苦寒한 

抱子가 君藥으로 사용되어 ll±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盧之願

抱性輕浮, 宣氣四達, 能令堅結者解而上出(樞子

는 성질이 輕浮하고, 氣를 사방으로 通하게 하여, 

堅結한 것을 풀어서 위로 나오게 할 수 있다 )7)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盧之願는 樞子는 氣를 

퍼뜨리는 효능이 있으면서 性이 輕浮하기 때문에 

주로 t部에 작용을 하게 되어 浦此하는 효능이 

있음음 밝히고 있다. 

@徐大棒

古方樞子皆生用, 故入口郞II±, 後A作‘場以樞子

妙黑, 不復作ll± (古方에서는 樞子를 모두 生用하 

였으므로 복용하면 바로 此하였으나, 後A들은 

樞子를 沙黑하여 場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용해도 

此하지 않게 된다)Sl 

이 구절에서 보듯이 徐大構은 古方에서는 樞

子를 生用하였으므로, 浦뾰효능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樞子를 썼、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浦此효 

능이 없다고 하여, 生用과 沙用에 따른 구분을 

하였고, 浦此효능은 生用할 경우 나타남을 밝히 

고있다. 

@章補

‘ff ll±下後, 而無有形實%, 但氣火蠻遊, 虛煩↑뺏|없, 

故以樞뤘輕揚淸心火, 而浦散其뻐, 若中虛少氣者,

6) 成無B, 『뺀景全書·傷寒明理論』, 서울, 大星文化남, 1쨌, 
p. 없9 

7) 品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햇出版社 2:x)l, p. 366. 
8) 뻐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햇出版社 때1,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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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it草益氣, U區者, 加生養以散평也, (ff·맘·下한 

뒤에는 有形의 實뼈가 없고 단지 氣火가 魔遊하 

여 虛煩뺏慣하므로, 樞子와 豆뤘의 輕揚하여 心

火를 밝게 하는 것으로써 그 뻐氣를 浦散하는 것 

이다. 만약 中虛少氣한 자는 남草를 加하여 益氣

하고, n區하는 자는 生養을 加하여 遊한 것을 散

한다.)9) 

이 문장에서 보듯이 章補은 氣火가 覆평하여 

생긴 虛煩懷慣의 경우 性이 輕揚하고 心火를 맑 

게 하는 효능이 있는 樞子로 浦散시킨다고 하여, 

樞子에 浦II±효능이 있음을 말하고 았다. 

2) 樞子에 浦뻐효능이 없다고 본 경우 

@劉完素

或II±者, 止後服. 凡諸樞子揚, 皆非ll±A之藥, 以

其操熱覆結之甚, 而藥煩攻之不能開通, 則蠻發而

P±. 因其順묘, 發開整結, 則氣通, 律波寬行而E., 故

不需再服也. (或 此하는 자는 복용을 중지한다. 

대개 모든 抱子復은 사람을 此하게 하는 藥이 아 

닌데, 그 操熱의 覆結이 심하여 藥으로 頭攻하여 

도 開通되지 않기 때문에 覆結된 것을 開發해 II± 
하게 하는 것이다. 그 樞뾰시킴으로 언하여 뽕結 

한 것을 開發하변 氣가 通하고 律波이 寬行하게 

되므로, 다시 복용할 펼요가 없는 것이다.)10) 

이 문장에서 보듯이 劉完素는 모든 抱子場은 

浦뾰시키는 약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病A이 操熱의 훌쫓結이 심하여 약으로 開通시킬 

수 없을 때, 性이 輕浮하여 상부로 작용하는 抱

子를 써서 覆結된 操熱을 開發시키는데, 이 과정 

에서 II±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浦만가 목적이 아니라 數結된 氣를 通하게 하는 

것이 抱子를 사용하는 이유인데, 樞子의 性이 輕

浮하기 때문에 상부에 魔結된 操熱이 n區II±를 통 

해 開發됨을 밝힌 것이다. 

@張觸

樞子體性輕浮, 專除心뼈客熱--- (植子는 體性이 

輕浮하여, 오로지 心師客熱을 제거한다.)11) 

9) 뻐惠民 外, 『{흉寒論集解』, 北京 學짧出版社, 2001, p. 360. 
10) 劉完素, 『河間醫集·傷寒直格』,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8, p.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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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景巧用樞子않場, 浦載其$於上, 使-II±而盡

傳無餘. 然推無形之虛煩, 用此馬宜, 若浦II±實煩,

{뿌景別有J.l\.횡散, 郞非樞子所能也.(빼景이 樞子밟 

i易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그 $氣를 위로 浦載시 

켜, 한번 此하게 하여 뻐氣가 다 나와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無形의 虛煩에 이것이 

마땅하니, 만약 實煩을 浦II±시킬 경우 {뿌景은 별 

도로 J.l\.챔散을 두었으니, (實煩)은 樞子가 能할 

바가 아니다.)12) 

이 문장에서 보듯이 張짧는 樞子는 體性이 輕

浮하여, 오로지 心뼈客熱을 제거하는 약인데, # 
景이 樞子않場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浦암시켰다 

고 보고 있다 즉 劉完素와 마찬가지로 樞子의 

輕浮한 性이 上部의 虛煩을 浦散시키는 과정에서 

病A이 뾰를 하는 것이지, 樞子鼓場에 i볍II±의 효 

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았다. 또한, 

實煩과 虛煩을 치료하는 약을 구분하면서 有形의 

實煩을 치료하는 J.l\.흙散이 i벼II±의 효능이 있는 

것이고, 樞子짧場은 無形의 虛煩에 적합한 약임 

을 밝히고 있다. 

@채琴 

凡心病皆陽明表耶, 故制ljfi힘nx場因而越之. 

樞子苦能t世熱, 寒能勝熱, 其形象心, 又컷R色通心, 

故除心煩慣慣‘l햇慣結痛等在. 豆形象賢, 制而寫뤘, 

輕浮上行 能使心題之뻐上出於口, -II±而心題得

합, 表훌之煩熱폼除봇. ------夫樞子之性, 합關曲下 

行 不是上浦之齊~. 堆않之蘭氣, 上薰心師, 能令A

!ti:耳. 觀J.l\.萬散必用놨tt-和齊j服, 是P±在댔而不在抱 

也.此樞子乾養楊去않用養,是取其橫散,樞子훔朴 

楊以*只朴易밟, 是取其下빠, 皆不欲上越之義, 舊本

兩方後權굽得P±止後服, 뿔不응쫓歲? 觀樞子緊皮場

與園蘭場中t具有樞子, 傷不言此, 又病A舊微땐者不 

可與, 則抱子之性담明, (대개 心病은 모두 陽明表

뻐이므로 樞않場을 만들어 因而越之하게 한다. 

• 樞子는 苦味가 熱을 뻐할 수 있고 寒性이 

熱을 勝하며, 그 형태가 心과 비슷하고 또 붉은 

11) 張뼈, 「張限醫學全書·本草逢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社, 1앉꺼, p. 없7 

12) 張關, r張關醫學全書·傷寒橋論J,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社 1앉}}, p. 571. 

『傷寒論』에 나온 樞子의 i벼II±효능에 대한 考察

색이 心에 通하므로, 心煩·慣|합 ↑햇慣·結痛 등의 

뾰을 제거한다 콩의 형태는 賢과 비슷한데, 됐로 

만들면 輕浮한 성질이 上行하여 心題의 뻐氣를 

입으로 上出하게 할 수 있으니, 한 변 P±하게 함 

에 心題이 편안해 지고, 表養의 煩熱이 모두 제 

거된다. …… 무릇 樞子의 성질은 屆曲下行할 수 
있어 上浦하는 약은 아니니, 오직 뤘의 魔氣가 

心뼈를 上薰하여 P±하게 할 수 있음 뿐이다. J.l\. 

훤散을 보면 반드시 댔什을 약에 섞어 복용하니, 

이것이 바로 浦此효능은 밟에 있고 抱子에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樞子乾養揚이 抱子밟揚에서 

짧를 빼고 養을 쓴 것은 그 橫散함을 取한 것이 

고, 樞子멀朴場이 樞子많場에서 *只實과 탤朴으로 

값를 대신한 것은 그 下뻐함을 취한 것이니, 모 

두 上越케 하고자 한 뜻이 아니다. 舊本의 두 처 

방 뒤에 ‘得此, 止後服’을 말하였는데, 어찌 틀련 

말이 아니겠는가? 樞子짧皮揚과 E훨陳j易을 보면 

모두 樞子가 들어있으나, 모두 야에 관해서 말하 

지 않았고, 또 病A이 오래도록 微rm한 자는 樞

子楊을 줄 수 없다고 하였으니, 樞子의 성질은 

自明한 것이다.)13) 

이 문장에서 보듯이 植子技楊이 분명 浦P±효 

능이 있으나, 樞子는 苦寒한 性味로 f世熱하는 효 

능이 있을 뿐이고, 浦此의 효능은 豆댔가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可琴은 豆밟가 들 

어있지 않은 樞子훔朴場 조문과 樞子乾養揚 조문 

의 ‘得此者, 止後服’은 틀린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樞子가 들어가지만 豆았가 포함 

되지 않은 樞子葉皮場과 E휠陳揚에는 P±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舊微

파者에게 樞子場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 

여 樞子의 효능이 下行시키는데 있지 j혐 II±에 있 

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任號

樞子짧傷↑며景雖用以P±虛煩之藥, 奈曾調此場,

與病A服之, 未必能뾰, 何也? 蓋樞子之性苦寒, 能

淸뽑火, 潤爆. nx性苦寒微#, 能i寫熱而흉흉下氣調中, 

以其苦未必能使All±也. 醫工必欲升散火뽕, 當於

13) *可琴, r傷寒來蘇集·傷寒論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此
1998, p. 99∼l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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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AU찮中, 探之使맘可耳. 又用댔품, 須陳魔極莫者,

能使AP±, 方中雲香많, 恐醫I用많, 反取新옮I]而氣 

不莫者, 無怪乎其不能使AP±也. (樞子짧場을 {뿌景 

이 비록 虛煩을 ll±하게 하는 약으로 썼으나, 내 

가 일찍이 이 場을 만들어 病A에게 복용시켰는 

데 반드시 此하지는 않았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樞子의 性은 苦寒하여 몹火를 맑게 하고 潤操할 

수 있다. 밟의 性은 苦寒하고 味납하여 i寫熱하며 

秉하여 下氣調中할 수 있다 때문에 그 苦味가 

반드시 사람을 II±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의사 

가 반드시 火覆을 升散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病

A의 P옳中을 探II±하는 것이 可할 뿐이다‘ 또 값 

法을 쓰는데, 반드시 오래 蘭敗되어 냄새가 심한 

것이 사람을 뻐하게 할 수 있으니, 方中의 雲香

앉라 한 것을, 의사가 놨를 쓰는데, 도리어 새로 

만들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사용할까 염려되 

니, 그리하면 사람을 묘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당 

연하다.)14) 

이 문장에서 보듯이 i王號는 樞子짧復을 사용 

할 때 반드시 浦此효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음 

밝히고 었다. 즉 植子의 경우 苦寒한 性을 함유 

하고 있어 淸몹火하고 潤爆하는 효능이 있고, 않 

는 苦寒하고 味납하여 下氣調中하는 효능이 있다 

고 하여, 苦味가 반드시 浦II±시킨다는 견해를 반 

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火覆을 제거하려면 病A

을 探II±해야 하고, 또 浦II±의 목적으로 놨를 쓸 

때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값가아닌, 오래되어 냄새 

가 심하게 나는 雲香짧를 사용해야 病A을 뻐하 

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探묘하여 病A을 II±하게 해야 한다면, 

樞子五揚의 복용법에서 분명 언급해 놓았을 것인 

데, 그런 언급이 없는 점은 의문이다. 

@吳議

t힘子苦能浦塊, 寒能勝熱, 豆댔輕浮上行, ~t팀子 

使$熱上越於口, fit一II±而뼈中합, 煩熱解봇 • 

本草不言植子寫II±齊U, 때景用之以馬P±者, 何也? 備

子本非ll±藥, 以其味苦能P±, 故用之以浦其熱也. (抱

14) 뻐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했出版社, 2001,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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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의 苦味는 浦j명할 수 있고 寒性은 勝熱할 수 

있으며, 豆았는 輕浮上行하여 樞子를 補住하여 

邱熱을 업으로 t越하게 하니, 한번 II±함에 뼈中이 

편안해지고 煩熱이 폴리게 된다. …… 本草에서 
樞子가 P±齊j라 말하지 않았는데, 빼景이 樞子를 사 

용하여 此하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樞子는 본래 

II±藥이 아니나, 그 맛이 써서 此하게 할 수 있으므 

로, 사용하여 그 熱을 뾰하게 한 것이다.)15) 

이 문장에서 보듯이 吳讓은 樞子가 此뺑j는 아 

니지만, 그 맛이 쓰기 때문에 此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樞子에 반드시 輕浮

上行하는 豆댔를 배합하여야 i벼II±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樞子 자체에 浦II±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豆밟의 輕浮上行하는 

효능과 樞子의 苦味가 상호 작용하여 뼈II±의 효 

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王팝三 

植子앉揚鳥輕齊U, 以뾰t魚虛熱者也 第樞子本

非II±藥, 以此二者生熟互用, 浦i世同行, 而激之II±也,

蓋樞子生則氣浮, 其↑生浦, 香댔薰줍熟屬, 其性빠. 

浦者, 宣也, i世者, 降也. 용n欲其宣, 又欲其降, 兩者

氣爭千陽分, B必從宣而越子上옷.(樞子않j易은 輕

쩍로서 上魚의 虛熱을 ll±하게 하는 약이다. 다만 

抱子는 본래 II±藥이 아딘데, 이 抱子와 많를 生

用 熟用으로 함께 사용하여, 浦과 빠을 동시에 

행하면 激하여 II±하게 된다. 대개 樞子를 生用하 

면 氣가 浮하여 그 性이 浦하고, 香값를 찜 뒤에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켜 썩히면 그 性이 뼈한다. 

浦이라는 것은 宣하는 것이고, 뼈이라는 것은 降

하는 것이다. 즉 그 宣하고자 하고 또 그 降하고 

자 하니, 兩者의 氣가 陽分에서 다투어 저절로 

위로 퍼지려는 기운을 따라 위로 越한다.)16) 

이 문장에서 보듯이 王팝三은 樞子가 본래 i벼 

II±藥이 아니지만, 香밟와 함께 쓰면 浦ll±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樞子의 성질이 浮

하여 氣를 올라는 효능이 있지만, 그 자체에 浦

此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浦·빼의 상반된 

15) 吳講 『醫宗金鍵』, 北京, A民衛生出版社J 1댔 p잃 
16) 品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fri出版社, 2001,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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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을 가진 生樞子와 熟香않를 배합하면 宣·降

의 氣가 陽分에서 다투어 浦此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樞子 자체에 j볍l!i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 

라고보았다. 

2. ‘得II±者 止後服을 부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植子五揚이 i볍l!i효능을 가지고 있 

지 않다고 본 경우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張志略

舊本有-服得뾰止後服七字. 此因Jn.훤散中有香 

밟而誤傳子此也. 今寫뻐j正 (舊本에 ‘-服得此止後

服’의 일곱 글자가 있는데, 이는 (浦此효능이 였 

는) Jn.幕散中에 香값가 있는 것으로 인해 여기에 

잘못 전해진 것이다. 지금 뻐正한다.)17) 

樞子俊쪽不v렴, 得쪽令水陰之氣, 味苦色#, 形圓

小而象心,能양陰氣上資於心,復能導心中之煩熱以 

下行. 豆乃뽑之뤘,色黑性沈, 좋熟而成輕浮,主양 

陰藏之精上資於心뿜.陰滾上龍於心而虛煩업解,律 

R찾還入몹中而몹氣自和. ------ 宜樞子導君火之氣以

下行, 香~_!(양陰中之波以上達, 陰陽上下相和而留中

之虛熱自解홍. ------ 宜植子Ux場淸表養之餘熱, 從

外內以分消.(抱子는 겨울이 되어도 시들지 않고, 

겨울 水陰의 氣를 얻어 맛이 쓰고 색이 붉고, 형 

태가 둥글고 작으며, 心의 모양과 비슷하여, 陰氣

를 열어 위로 心을 도와주고 다시 心中의 煩熱을 

끌고 下行할 수 였다. 콩은 뽑의 곡식으로 색이 

검고 성질이 沈한데,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성칠이 輕浮해져 陰藏의 精을 열어 위로 心뿜를 

도와준다. 陰波이 위로 心으로 올라가변 虛煩이 

저절로 풀리고, 律波이 뿜中으로 돌아가 몹氣가 

저절로 조화롭게 된다. …… 樞子는 君火의 氣를 
이끌고 下行하고, 香않는 陰中의 波을 열어 上達

하게 하여, 陰陽이 上下에서 서로 조화롭게 되어, 

속에 머무르고 있는 虛熱이 저절로 풀린다. --

마땅히 樞子않揚은 表養에 남아 있는 熱을 밝게 

하여, 안팎을 따라 나뉘어 사라지게 한다.)18) 

17) 張志碼, 『張농、碼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
藥出版社 1999, p. 642. 

『傷寒論』에 나온 植子의 i힘뾰효능에 대한 考察

이 문장에서 보듯이 張志總은 舊本의 ‘-服得

此止後服’ 일곱 글자는 浦맘효능이 있는 Jn.꿇散 

뒤에 었던 글인데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띠청散을 만들 때 香않를 사용하는데, 樞子됐 

場에도 豆않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服得此

止後服’의 일곱 글자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張志碼은 樞子않傷의 j벼l!i효능을 부정하고, 

虛煩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고 었 

다. 즉, 樞子의 君火를 下行시키는 효능과, 香않 

의 陰波을 上達시키는 효능이 배합되어 虛煩이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張錫騎

植子色쳐R象心, 味苦屬火而性寒, 導火熱之下行

也. 豆馬水之뤘, 色黑性沈, 종§熟而復輕浮, 引水波

之上升也. 陰陽和而水火濟, 煩딩解옷 ------按植子

않場, 舊說指鳥l!i藥, 郞王好古之高明, 亦굽本草井 

不言樞子能l!i, 쫓f뿌景用앓l!i藥? 此皆不能思維經

탑, 以計tf專認者也 (植子는 색이 붉고 모양이 心

과 비슷하고, 맛이 써 火에 속하고 성질은 차가 

워 火熱을 끌고 下行한다. 콩은 水의 곡식으로, 

색이 검고 성질이 沈한데, 薰熟하면 다시 성질이 

輕浮해져 水波을 끌고 上升한다. 陰陽이 조화롭 

게 되고 水火가 交濟하여 煩이 저절로 풀린다. 

植子않場을 살펴보면 舊說에 l!i藥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바로 王好古의 高明함이고, 또 

本草에는 아울러 植子가 맘하게 할 수 있다고 말 

하지 않았으니, 어찌 땐景이 l!i藥으로 사용했겠 

는가? 이는 모두 經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아 

잘못된 견해로 경의 뜻을 힘t傳시킨 것이다.)19) 

이 문장에서 보듯이 張錫團는 植子와 香놨를 

사용함으로 인해, 陰陽이 조화를 이루고 水火가 

交濟하여 煩이 스스로 풀리는 것이고, 樞子가 i혐 

l!i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陳念祖

少陰君火居上, 少陰賢水居下, 而中土寫之交通,

18) 張志碼, 『張志碼醫學중書 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
藥出版tt. 19(애, p. 여3. 

19) 劉波冊, 『傷寒論蘇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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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發?Fil±下後, 上中下프崔、, 煩鳥之傷, 是以上魚之

君火不能下交於賢,下魚之賢水不能上交於心,火獨

居上, 陽不過陰, 故心虛而煩. ·,---- 以樞子入心, 而

下交於뽑, 豆않入賢, 而上交於心, 水火交而諸證멈 

愈. (少陰君火는 위에 居하고, 少陰뽑水는 아래에 

居하고, 中土는 위아래를 交通시킨다. 만약 發i'f·

II±·下한 뒤, 上中下 三魚가 모두 손상 받아 이로써 

上魚의 君火가 賢에 下交하지 못하고, 下魚의 賢

水가 心에 上交하지 못하면, 火가 위에 홀로 居하 

여 陽이 陰으로 지나가지 못하므로, 心虛하고 煩

한다. ------ 植子가 心에 틀어가 賢으로 下交하고, 

豆않가 賢으로 틀어가 心에 上交하여, 水火가 交

濟하게 되어 모든 증상이 스스로 낫는다.)2이 

이 문장에서 보듯이 陳念祖는 樞子가 浦此작 

용을 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植子짧揚을 복 

용하면 抱子가 心으로 틀어가 賢에 下交하고, 豆

鼓가 뽑으로 들어가 心에 上交하여, 水火가 交濟

하여 諸證이 스스로 낫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張志略의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樞子가 뽑에 下交하는 것은 火를 下

行시키는 것이고, 豆뤘가 心에 上交하는 것은 陰

波을 上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았다. 즉, 火를 

下行시키고 水를 上達시키는 것을 水火交濟로 인 

식한 것이니, 樞子와 豆않의 효능은 水火交濟를 

도와 虛煩을 치료하는 것이지 浦II±의 효능이 있 

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高學山

樞子五j易, 方後煩*랬 

~和擺t진’ 前賢不察, 逢說傳致誤耳, 非f뿌景之原文 

也. 蓋以五徒之不可用11±者, 其辦有三, 而五傷之不

能致ll±者, 其驗有二也. 所謂不可用ll::f:者何? 夫樞子

五場, 大獅t具治煩之藥, 故本條日心煩, 次條티微煩, 

三條日煩熱,又日虛煩,彼암之內煩,又明明說出變 

處, 효有治煩而反用맘者乎? 又下文三條티; 若n區

者, *힘養n:z揚主之. 夫三R之童, 傷知養寫止樞之聖

藥, 若是11±뺑I], 因其n區而此之, 則高因Ji陸, 下因川

澤, 其理最JI명, 何必加生養以止n區也? X티 凡用抱

20) 혀惠民 外, 『{흉寒論集解』, 北京 學짧出版社, 2001,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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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場, 舊微iPl者不可與. 夫짧if之簡~. 禁用於表虛,

潤下之齊1], 禁用於M~寫, 宣此之齊1], 禁用於善n區, 各

有針錢相對, 若是11±簡, 當티; 病A舊善U區者, 不可

與服옷. 今禁在微맨, 明明是降而潤下之齊U, 與高者

越之何涉乎? 所謂不能致ll::f:者何? 奈賞治-女, 傷

寒表解뽑實,與大承氣下之,煩而後作表熱,金知鳥 

께둠않之理, 減用成方之半, 應齊j而愈, 特未賞ll::f:耳.

因思古A홈藥,諸毒不避,後世得豪其澤,況樞않五 

場, 非毒藥之比乎! 逢子兩月 中, 滿웹l遍服五j易, 井

無偶而-11±, 但覺題內微痛, 及?l!li명日許而B, 故敢

大體謂傷後一語, 非f뿌景之原文, 屬後A之뾰足也. 

(植子五場 처방의 뒤에 모두 ‘得뻐者, 止後服’이라 

는 구절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구절은 반 

드시 王꿨和가 끼워넣은 것인데, 前賢들이 살피 

지 않아 마침내 說傳되어 틀련 것일 뿐이고, 때 

景의 원문은 아니다. 대개 五在의 II±法을 쓸 수 

없는 것에 그 辦別할 것이 세 가지 있고, 五場이 

此하게 할 수 없는 것에 그 징험할 수 있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此法을 쓸 수 없다는 것 

은 무엇인가? 무릇 樞子五場은 대개 煩을 치료하 

는 약이다. 그러므로 本條에 心煩이라 말하였고, 

次條에 微煩이라 하고, 三條에 煩熱이라 하고 또 

虛煩이라 하였으니, 저 II±하게 해야 한다는 內煩

은 또한 명확하게 變處를 설명한 것이니, 어찌 

煩을 치료하는데 도리어 11±法을 쓰는 경우가 있 

는가? 또 아래 三條에서 말하기를 ‘만약 n區하는 

자는 樞養표場으로 주치한다.’고 하였으니, 무릇 

三R童子도 모두 生養이 止n區의 聖藥이라는 것을 

아는데, 만약 이 약이 II±齊j이고 그 個함에 因하 

여 此하게 하였다변, Ji陸에 因하여 높게 쌓고, 

川澤에 因하여 땅을 파는 것이 그 이치상 가장 

순리적인 것인데, 하필 生養을 加하여 U區를 벚게 

하겠는가? 또 말하기를 ‘무릇 振子場을 사용함에 

오래 微폐하는 자는 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무 

릇 發i'f之齊l는 表虛에 쓰지 않고, 潤下之齊l는 i世

i寫에 쓰지 않고, 宣뻐之햄l는 善n區에 쓰지 않아, 

각기 미세한 증세의 차이에 따라 적합한 치법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야햄j라면, 당연히 ‘病

A이 오래 善n區한 자는 복용할 수 없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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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지금 微땐하는 것에 복용을 禁하였으 

니, 명백히 이는 내리고 潤下하는 약이지 病이 

높이 있어 넘겨 ltf:하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른바 이 약이 此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일찍이 한 여성을 치료하였 

는데, 傷寒病에 表가 풀리고 뿜가 實하여, 大承氣

揚으로 鴻下하였더니, 煩한 뒤 表熱이 생겼다. 내 

가 樞子와 豆밟의 妙理를 알아, 처방을 半으로 

減하여 썼더니 약을 먹고 나았고 ltf:하지는 않았 

다. 그로 因해 생각해 보면, 古A이 약을 맛봄에 

毒藥을 피하지 않아 後世 사람틀이 그 은택을 엽 

은 것이니, 하물며 樞밟五揚은 毒藥에 비할 바가 

아님에 있어서랴! 마침내 兩月中에 처방의 量을 

다하여 다섯 傷을 두루 복용하였는데, 한번도 뻐 

하지 않았고, 다만 뱃속이 약간 아프고, 설사를 

하루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뒤의 구절은 빼 

景의 원문이 아니며, 後A의 뾰足이라고 감히 생 

각한다.)21) 

이 글에서 보듯이 高學山은 

王i핏和가 지어 넣은 것으로, 잘못 전해진 것일 

뿐, 때景의 原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 植

子五揚22)은 煩을 치료하는 약이고, 浦ltf:효능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高學山은 發ff簡lj·潤下齊lj-浦

ltf:齊j의 禁‘람、證을 나열하고, 傷寒論 원문에서 樞

養않揚의 경우 U區ltf:7'JE을 치료한 것을 예로 들어 

이치 상 n區『1:7'1E을 치료하는 약이 浦ltf:齊j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염상경험 

을 제시하여 樞않五揚은 i혐ltf:齊l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蔡仁植

成註以後로 諸家들이 本方정)을 모두 ltf:齊j라 

하나 張~集註와 張錫銷傷寒直解에 ltf:웹j가 아니 

라고 斷案하였으니 이른바 千古의 隻眼이라 하겠 

다. 뻐한 뒤의 虛煩을 또 ltf:할 條件이 없다. 視않 

場證에 n區한 자는 生養을 加하여 n區를 治한다 하 

였는데 어찌 ltf:簡j라 하겠는가? 服法의 이하 得ltf:

21) 品惠民 外, r傷寒論集解』, 北京 學짧出版社 때1, p. 없, 
22) 樞子놨傷, 橋子it草Jl}(/;易, 抱子生養됐揚, 視子淳朴場, 樞
子乾養場.

23) 視子앉揚을 가라킴 

『傷寒論』에 나온 抱子의 浦ltf:효능에 대한 考察

者止後服의 六字는 後A의 誤훈이니 빼除하여야 

한다. 以下의 四方도 여기에 準한다,24) 

이 글에서 보듯이 蔡仁植은 樞子않揚은 此齊j

가 아니며, 복용법 아래에 있는 ‘得此者 止後服’

이라는 구절은 後A이 잘못 넣은 것으로 삭제해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논자의 견해 

논자는 樞子五揚 복용법 아래에 있는 ‘得ltf:者

止後服’은 後A의 잘못으로 들어간 구절이며, 樞

子에는 i혐 ltf:하는 효능이 없다는 주장을 따른다, 

논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의 植子에 대 

한 셜명에 浦此효능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樞子 味苦 寒 主五內뻐氣, 뿜中熱氣 面컷R 酒蘭

$$옳 B懶 컷R懶 %율}옳,25) 

大寒 無毒. 續目;*熱痛 聊心 大小陽大熱 心中

煩問 --名뾰판. -名越挑. 生南陽川갑. 九月採實

暴乾.%)

이상의 『神農本草땀』과 『名醫別錄』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자에는 浦此의 효능이 없다. 만일 樞

子에 i볍 ltf:효능이 었다면 분명 『神農本草經』과 『

名醫別錄』에서 언급하였을 것이니, 예를 틀어 J.Il.. 

횡의 경우는 浦뾰효능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건) 

둘째, 『傷寒論』에 나온 視子가 들어간 나머지 

처방에서는 ‘得ltf:者 止後服’과 같은 此에 대한 언 

급이 없다는 점이다. 

『傷寒論』에 樞子가 들어간 처방은 抱子nxi易

抱子乾養場 視子탤朴場 fR實樞子밟復 樞子it草표t 

j易 樞子生養않傷 E휠陳흉楊 樞子拍皮i易 여닮 가지 

이다. 이 처방들 중 樞子않復 樞子乾養揚 抱子淳

24) 蔡t植 『傷寒論譯끓』, 서울, 高文社, 1995, p. 71. 
25) 馬繼興, 『神農本草經集注』, 北京 A民衛生出版社 1댔 

p.259. 
26) 關弘景 『名醫別錄J, 北京 A民衛生出版社 l~. p. 144. 
27) 都밟著, 임진석옮김; 本經統證 上, 서울, 아티전, l~없 

“ ill.. 味苦 寒 有毒. 主大水身面 四股浮睡 下 水 殺壘毒
았遊上氣 及 食諸果 病在뼈題中皆II:±:下之 去算中息肉
爾黃펄 生홈高平澤‘ 七月 七B 採陰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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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場 樞子납草~xi易 樞子生養~_Ii:場 다섯 가지에반 

복용법 뒤에 

나머지 松實樞子행傷과 E휠陳홈揚 樞子拍皮揚에는 

P±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抱子에 浦P±

효능이 있고 ‘得묘者 止後服’이 잘못 들어간 구절 

이 아니라면, 植子가 主藥으로 사용된 *只實樞子

않揚 E휠陳萬揚 樞子拍皮揚에 대한 설명에도 담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할 것인데, 그런 언급이 없다 

는 사실은 ‘得此者 止後服’은 後A의 잘못으로 들 

어간 구절이며, 振子에는 i볍뾰하는 효능이 없다 

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得뾰者 止後服’ 구절이 언급된 「傷寒論』

의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此法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인 점이다 

發i'f後 水藥不得入口寫遊 若更發i'f 必此下不

止 發i'fP±下後 虛煩不得眼 若劇者 必反復顆jlJ 心

中뺏懶 植子않i易主之 若少氣者 植子it草혔場主之 

若R區者 樞子生養않複主之. 

이 조문을 보면, 病A을 發규하여 팽이 되었는 

데 다시 發i'f하여 此下가 벚지 않고,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만으로도 환 

자가 많이 虛해진 상태일 것인데, 더 섬한 상태 

가 되어 反復願倒하고 心中뺏慣한 사람에게 樞子

!15(1;易을 주어 i볍P±시킨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 

는다 또 少氣한 사람을 굳이 補益하는 효능을 

가진 납草를 加하여 樞子#草l121易으로 i南此시키 

고, n區P±{논이 있는 사람을 굳이 그 樞此를 가라 

앉히는 효능을 가진 生養을 加하여 植子生養됐場 

으로 浦P±시킨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植子는 煩熱을 풀고, it草가 少氣를 補益

하고, 生養이 R區를 가라앉힌다는 섣명이 더욱 타 

당하다. 

또 樞子에 浦P±효능이 있어 樞子五揚이 浦P±

를 목적으로 쓰였다면, 굳이 少氣한 사람에게 it 
草를 加하고, n區하는 사람에게 生훌훌을 加하고, 心

煩題滿한 사람에게 훔朴을 쓰고, 身熱不去 微煩

한 사람에게 乾養을 쓸 필요가 없이, 樞子댔場 

혹은 樞子만으로 浦암시키면 되었을 것이고, 오 

히려 P±를 마친 뒤 납草, 生養 등을 복용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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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욱 마땅하였음 것이다. 이는 바로 樞子五

場이 i없P±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님을, 또 根

子에 i범P±효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논자는 樞子五傷

및 그 君藥인 抱子에는 i벼l!.f:효능이 없으며, 다섯 

처방의 아래의 복용법에 나온 ‘得此者 止後服’이 

라는 구절은 後A의 잘못으로 들어가 짧傳된 것 

이라 볼 수 있다. 덧붙여 植子는 단지 위의 다섯 

조문28)에서 볼 수 있듯이 發퓨 및 l!.f:·下로 인해 

생긴 虛煩, 煩熱, 身熱, 心煩, 微煩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재라고 본다. 

m. 結 論
1. ‘得此後 止後服’을 긍정하는 醫家들은 樞子가 i없P± 

효능이 있다고 보는 醫家와 樞子가 浦此효능이 없 

다고 보는 醫家로 나눌 수 있다. 

樞子에 j볍P±효능이 있다고 보는 醫家로는 成無e,

盧之願, 徐大棒, 章뼈 등이 었다. 成無E와 盧之願,

章補은 본래 樞子가 浦l!.f: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 

았고, 徐大橋은 樞子를 tJ>黑하지 않고 生用해야 

浦社효능이 있다고 보았다. 

抱子에 i볍P±효능이 없다고 보는 醫家로는 劉完素,

張爛, 짜琴, ff號, 吳講 王픔三 등이 었다. 劉完素

와 張觸는 根子가 P±~J는 아니지만 輕浮한 性으로 

상부의 數結된 爆熱을 開發시키는 과정에서 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챔琴과 ff號는 

樞子가 아닌 豆짧에 i혐II±효능이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ff號는 探II±법을 병행해야 하고 만든 지 오 

래되어 냄새가 나는 雲香앓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 

였다. 吳讓과 王普三은 振子와 豆됐를 함께 사용 

할 때 i벼II±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28) 發If後 水藥不得入口寫遊 若更發If 必II±下不止 發lfll±
下後 虛煩不得眼 若劇者 必反復顆倒 心中뺏↑얹 抱子았j易 
主之 若少氣者 抱子ti草않場主之 若어흉者 抱子生훌훌lil場 

主之
發If 若下之 而煩熱 뼈中쫓者 樞子댔j易主之 

f흉寒죠六日 大下之後 身熱不去 心中結痛者 未欲解也 抱子
~!ii易主之

傷寒下後 心煩 題滿 없起不安者 樞子탤朴傷主之 
傷寒 醫以九藥大下之 身熱不去 微煩者 樞子乾養傷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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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得II±後 止後服’을 부정하는 醫家들은 張志關 張錫

騎 陳念祖 高學山 蔡仁植 등이 있다. 張志$뺑은 ‘一

8없흉뻐止後服’는 따훔散 뒤에 있는 것이 잘못 전 

해진 것이라 하였다. 한편, 樞子가 君火를 下行시 

키고 香않가 陰波을 上達시킴으로 인해 虛煩이 치 

료된다고 인식하였다. 張錫騎와 陳念祖도 虛煩의 

치료기전에 대해 張志며뺑의 견해를 따르변서 j힘II± 

효등음 부정하고 었다. 高學山은 樞養않陽이 n區II±

뾰을 치료하는 것을 예로 들어 樞子五場이 浦II±簡j

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蔡仁植도 張志碼

의 견해를 따라 樞子많揚은 II±했j가 아니며, ‘得此

者 止後服’ 구절은 後A이 잘못 넣은 것으로 삭제 

해야한다고말하였다. 

3. 논자는 ‘得뻐者 止後服’은 後A의 잘못으로 들어간 

구절이며, 樞子에는 i혐뻐하는 효능이 없다고 생각 

한다. 논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r神農本草經』과 r名醫$!J錄』의 樞子에 대한 설 

명에 浦II±효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樞

子에 i혐II±효능이 있다면, IA幕의 경우와 같이 분 

명 『神農本草經』과 r名醫別錄』에서 언급하였을 것 

이다. 

둘째, r傷寒論』어l 나온 樞子가 들어간 나머지 처방 

에서는 ‘得맘者 止後服’과 감은 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만약 植子에 浦II±효능이 있고, ‘得

II±者 止後服’이 잘못 들어간 구절이 아니라면, *只

實樞子U:£z,용 園陳萬場 樞子拍皮場에 대한 조문이나 

복약법에도 此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셋째, ‘得묘者 止後服’ 구절이 언급된 『傷寒論』의 조 

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II±法을 써서는 안 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發ff後 水藥不得入口寫

遊 若更發ff 必II±下不止 發ffII±下後 虛煩不得眼

若劇者 必反復願1f!J 心中뺏慣 樞子많場主之 若少氣

者 植子it草됐揚主之 若n區者 樞子生養않場主之.” 

의 조문은 病A을 發ff하여 遊이 되었고, 다시 發

ff하여 此下가 벚지 않고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 

하는 등 病A이 虛해진 상태인데, 더 심해져 反復

願倒하고 心中↑햇慣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傷寒論』에 나온 植子의 i벼II±효능에 대한 考察

경우 浦此를 목적으로 樞子많場을 준다는 것은 이 

치상 합당하지 못하다. 또 少氣한 사람을 굳이 樞

子납草않場으로 浦II±시키고, n區P±;IJE이 있는 사람 

을 굳이 樞子生養뤘揚으로 j혐II±시킨다는 것도 말 

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樞子는 煩熱을 풀고, #草

가 少氣를 補益하고, 生養이 n區를 가라앉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 樞子에 i휩ttl:효등이 있어 植子五復이 i명ttl:약으로 

쓰였다면 it草 生養 훔朴 乾養 등을 가감할 필요 

가 없이 植子ni揚 혹은 植子만으로 浦담시킨뒤, 

#草와 生養 등의 약을 복용케 하는 것이 순리적 

일 것이다. 이는 곧 樞子五場을 i볍ttl: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며, 또 樞子에 i벼ttl:효능이 없음을 반 

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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